
구ㆍ미ㆍ일ㆍ중의 4극 회의에서 FTA구상 제의 

2007년 1월 25일, 제1회 섬유산업 세계 4극(極)(歐 美 日 中ㆍ ㆍ ㆍ ) 대표자회

의를 위하여 일본을 방문한 EU의 섬유업계단체인 유라텍스(Euratex)의 회장

은 이번 회의에서 4극(極)에 의한 FTA체결을 제안하고 싶다고 웅대(雄大)한 

구상을 말하였다. 

이 회장은, “포스트쿼터(post-quota)시대가 되면서, 섬유사업의 보더레스

(borderless; 國境없는)화(化)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일본 섬산

련(纖産連)의 제의로 세계 4극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건설적인 회의로 만들고 싶다”

고 말하면서, 회의에서 4극 FTA구상을 제안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FTA는 섬유품을 포함한 전분야가 대상이 되는 국가 간의 협정이며, 이를 

실현시키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유라텍스 회장은 ‘정치가에

게 맡기지 말고, 민간에서 누군가 말을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EU는 쿼터제도가 폐지된 후, 급증하는 중국섬유품의 수입대책으로서 

2006~2007년의 2년간 10개 품목에 대해 수량제한 틀을 설정하는 등 보호주

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그것은 오해이며, 관세

ㆍ비관세정책이 철폐되면, EU를 포함한 체결국 하나하나에게 틀림없이 메릿

(merit)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코스트경쟁력으로 이길 수 없는 분야에 

중국품의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으며, 브랜드 등의 부가

가치품이나 하이텍(hightech)제품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여 활로를 



찾아내는 것이 전략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제한 합의기한(期限)을 미국 등과 같이 2008년 말까

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유라텍스는 EU 여러 나라의 섬유업계단체나 유럽업계의 횡단조직(橫斷組

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상국은 25개국이다. 산하(傘下)기업은 약 18

만개사이며, 종업원 총수는 약 270만명이다. ♣ 

 


